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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6월 평가원 32~36  풀이시간 : 

풀이 전 이해도 :         수업 후 이해도 :

(가)

문장(文章)을 쟈 니 인생식자(人生識字) 우환시(憂患始)*오

공맹(孔孟)을 호려 니 도약등천(道若登天) 불가급(不可

及)*이로다

이 내 몸 쓸  업니 성대농포(聖代農圃)* 되오리라

<제1장>

홍진(紅塵)에 절교(絶交) ​고 백운(白雲)으로 위우(爲友)​야

녹수(綠水) 청산(靑山)에 시​업시 늘거 가니

이 듕의 무한지락(無限至樂)을 헌​​가 두려웨라

<제3장>

인간(人間)의 벗 잇단 말가 나 알기 슬희여라

물외(物外)에 벗 업단 말가 나 알기 즐거웨라

슬커나 즐겁거나 내 분인가 노라

<제6장>

유정(有情)코 무심(無心)  아마도 풍진(風塵) 붕우(朋友)

무심(無心)코 유정(有情)  아마도 강호(江湖) 구로(鷗鷺)

㉠이제야 작비금시(昨非今是)*을 가 노라

<제8장>

도팽택(陶彭澤) 기관거(棄官去)* 제와 태부(太傅) 걸해귀(乞

骸歸)* 제

호연(浩然) 행색(行色)을 뉘 아니 부러리

알고도 부지지(不知止)*니 나도 몰나 노라

<제9장>

인간(人間)의 풍우(風雨) 다(多)니 므스 일 머뇨

물외(物外)에 연하(煙霞) 족(足)니 므스 일 아니 가리

이제 가려 정(定)니 일흥(逸興) 계워 노라

<제11장>

- 안서우, ｢유원십이곡｣ -

* 인생식자 우환시 : 사람은 글자를 알게 되면서부터 근심이 시작됨.

* 도약등천 불가급 : 도는 하늘로 오르는 것과 같아 미치기 어려움.

* 성대농포 : 태평성대에 농사를 지음.

* 작비금시 : 어제는 그르고 지금은 옳음.

* 도팽택 기관거 : 도연명이 벼슬을 버리고 떠남.

* 태부 걸해귀 : 한나라 태부 소광이 사직을 간청함.

* 부지지 : 그만두어야 할 때를 알지 못함.

(나)

어느 날 나는 잠이 들었는데 비몽사몽간이었다. 정신이 산란

하고 병이 아닌데 병이 든 듯하여 그 원기가 상했다. 가슴이

돌에 눌린 것처럼 답답한 게 게으름의 귀신이 든 것이 틀림없

었다. 무당을 불러 귀신에게 말하게 했다.

“네가 내 속에 숨어들어서 큰 병이 났다. …(중략)… 게을러서

집을 수리할 생각도 못하며, 솥발이 부러져도 게을러서 고치지

않고, 의복이 해져도 게을러서 깁지 않으며, 종들이 죄를 지어도

게을러서 묻지 않고, 사람들이 시비를 걸어도 게을러서 화를

내지 않아서, 마침내 날로 행동은 굼떠 가고, 마음은 바보가

되며, 용모는 날로 여위어 갈 뿐만 아니라 말수조차 줄어들고

있다. 이 모든 허물은 네가 내게 들어와 멋대로 함이라. 어째

서 다른 이에게는 가지 않고 나만 따르며 귀찮게 구는가?

너는 어서 나를 떠나 저 낙토(樂土)로 가거라. 그러면 나에게는

너의 피해가 없고, 너도 너의 살 곳을 얻으리라.”

이에 귀신이 말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화를 입히겠습니까?

운명은 하늘에 있으니 나의 허물로 여기지 마십시오. 굳센

쇠는 부서지고 강한 나무는 부러지며, 깨끗한 것은 더러워지기

쉽고, 우뚝한 것은 꺾이기 쉽습니다. 굳은 돌은 고요함으로

이지러지지 않고, 높은 산은 고요함으로 영원한 것입니다.

움직이는 것은 쉽게 요절하고 고요한 것은 장수합니다. 지금

당신은 저 산처럼 오래 살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세상의

근면은 화근이, 당신의 게으름은 복의 근원이 될 수도 있지요.

세상 사람들은 세력을 좇다 우왕좌왕하여 그때마다 시비의

소리가 분분하지만, 지금 당신은 물러나 앉았으니 당신에 대한

시비의 소리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또 세상 사람들은 물욕에

휘둘려서 이익을 얻기 위해 날뛰지만, 지금 당신은 걱정이 없어

제정신을 잘 보존하니, 당신에게 어느 것이 흉하고 어느 것이

길한 것이겠습니까? 당신이 이제부터 유지(有知)를 버리고

무지(無知)를 이루며, 유위(有爲)를 버리고 무위(無爲)에 이르며,

유정(有情)을 버리고 무정(無情)을 지키며, 유생(有生)을 버리고

무생(無生)을 즐기면, 그 도는 죽지 않고 하늘과 함께 아득하여

태초와 하나가 될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도 당신을 도울 것인데,

도리어 나를 나무라시니 자신의 처지를 아십시오. 그래서야

어디 되겠습니까?”

이에 나는 그만 말문이 막혔다. 그래서 ㉡앞으로 나의 잘못을

고칠 터이니 그대와 함께 살기를 바란다고 했더니, 게으름은

그제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있기로 했다

- 성현, ｢조용(嘲慵)｣ -

32.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대조적 소재를 통해 삶에 대한 글쓴이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② 명령적 어조를 통해 세태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진술하고 있다.

③ 공간의 이동을 통해 주어진 삶에 순응해야 함을 드러내고 있다.

④ 구체적인 청자를 설정하여 자연에서 얻은 깨달음을 진술하고

있다.

⑤ 계절의 변화를 통해 과거와 대비되는 현재의 상황을 드러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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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유원십이곡｣은 강호에서의 삶을 추구하는 노래지만, 화자는
강호에 머문 뒤에도 강호와 속세 사이에서 갈등을 반복한다.
이는 강호에서의 만족한 삶이라는 이상에 도달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화자가 갈등을 반복
하면서도 항상 강호를 선택하는 모습은, 결국 자신의 결정이
가치 있는 것임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① <제1장>의 초장에는 화자가 강호를 선택하게 되는 동기가

드러난다.

② <제3장>의 중장에는 강호를 선택한 삶의 모습이 긍정적으로

드러난다.

③ <제6장>의 종장에는 화자 자신이 분수에 맞는 선택을 했음이

드러난다.

④ <제9장>의 중장에는 속세에 미련을 갖게 하는 가치를 언급

함으로써 화자의 갈등이 드러난다.

⑤ <제9장>의 종장에는 갈등하는 화자의 모습이, <제11장>의

종장에는 자신의 선택에 만족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난다.

34. 절교 와 위우 를 중심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화자가 ‘절교’하고자 하는 대상은 ‘인간의 벗’으로 볼 수 있다.

② 화자는 ‘붕우’를 ‘절교’하고자 하는 대상으로 인식한다고 볼

수 있다.

③ 화자는 ‘백운’과의 ‘위우’를 통해 ‘무한지락’을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화자가 ‘위우’하고자 하는 ‘구로’는 ‘물외에 연하 족’한 곳에

있다고 볼 수 있다.

⑤ 화자가 ‘물외에 벗’과 ‘위우’하고자 하는 이유는 ‘유정코 무심’

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35. ㉠과 ㉡을 참고하여 (가)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의 화자는 ‘공맹을 호’기 위해 ‘성대농포’의 길을 가야 함을

알게 되었다.

② ㉡의 ‘나’는 ‘태초와 하나가’ 되게 하는 상대방의 제안을 수용

하며 ‘굳센 쇠’와 같은 변치 않는 삶을 다짐하고 있다.

③ ㉠의 화자는 ‘녹수 청산’에서의 삶을 즐거워하고, ㉡의 ‘나’는

‘깨끗한 것’을 ‘길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④ ㉠의 화자는 현재의 삶이 옳음을 ‘가’로 밝히고, ㉡의

‘나’는 반성의 태도를 ‘고칠 터이니’로 드러내고 있다.

⑤ ㉠의 화자는 ‘풍우 다’한 현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의 ‘나’는 ‘시비의 소리’에 흔들렸던 자신의 잘못을 고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36.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조용｣에서 필자는 ‘나’와 ‘게으름 귀신’의 대화라는 구조를
활용하여 게으름에 대한 사색의 결과를 담아내고 있다. 필자는
게으름의 양면성을 드러내어 게으름의 부정적 측면을 경계
하는 한편 게으름의 긍정적 측면을 통해 세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보여 준다.

① ‘나’가 무당을 내세워 ‘귀신’에게 말을 건네는 것에서, 자신의

게으른 생활에 대해 살펴보려는 필자의 모습을 알 수 있겠군.

② ‘나’가 집안의 대소사를 해결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는 행위를

나열하는 것에서, 게으름의 폐단을 드러내려는 필자의 생각을

알 수 있겠군.

③ ‘나’가 ‘멋대로’ 행동하는 게으름을 탓하면서도 게으름은 자신의

‘허물’이라 여기는 것에서, 게으름의 양면성을 드러내려는

필자의 의도를 알 수 있겠군.

④ ‘나’가 게으름 덕분에 ‘물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귀신’의

말에서, 게으름의 긍정적 측면을 보여 주려는 필자의 의도를

알 수 있겠군.

⑤ ‘나’가 게으름 덕분에 세상 사람들과 달리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귀신’의 말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 다투는 사람들에

대한 필자의 비판적 시각을 알 수 있겠군.


